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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을 안 한다. 살이 찐다. 허리가 아프다. 그래

서 더 운동을 안 한다. 이것은 무슨 짜여진 패턴이

자 공식과 같다. 

나는 지난 20년간 늘 허리가 부실했다. 12학년 

때인가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 이후 한 시간 이

상 걷거나 서있으면 늘 허리가 아팠다. 오래 앉아 

있어도 아팠고 평소보다 무리하거나 피곤해도 허

리에서 제일 먼저 신호를 보냈다. 좀 덜 아픈 날과 

더 아픈 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통증이 

없는 날이 드물 정도였다. 

허리가 아프면 굉장히 절실해진다. 척추신경과, 

한의원, 정형외과 등 잘한다는 병원도 다 가봤고 

적지 않은 돈도 들어갔다. 병원에서는 젊은 나이

라 수술이나 시술은 권하지 않고 운동과 물리치

료를 권유했다. 하지만 젊어서는 들은 척도 안하

다가 정말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것이  30대 중

반이 다 되어서였다. 그러나 좀 살만하고 덜 아프

다 싶으면 다시 운동을 게을리 하게 되니 디스크

의 고통을 이겨낼 만큼 허리 근육이 단련되지 못

해 늘 재발이 되었다. 

누구나 허리가 아파보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

지 알게 된다. 최근 허리 통증 때문에 다소 불행한 

일주일을 보냈다. 12월 말에 무리를 하면서 허리 

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그냥 두면 괜찮겠지 했던 것

이 더 악화된 것이다. 누워서 뒤척일 때도 아프고 

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특히 앞으로 숙이는 자세

를 할 때 통증이 말도 못했다. 

바로 동네 한의원으로 향했다. 동네 한의원은 언

제나 만원이다. 아침 일찍은 할머니 할아버지 환

자들이 줄을 잇고 문을 닫을 무렵에는 직장인들

이 찾아온다. 집에서 10분거리에 한의원이 네댓 

곳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잘 되는 모양이다. 한의원

은 특이한 게 들어가서 아픈 부위를 말하면 묻지

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침대에 눕힌다. 누운 채로 

상담을 받는 것이다. 뭔가 좀 굴욕적인 자세로 침 

치료, 부항, 물리치료 등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. 

서너 차례의 치료 후 아직 말끔하진 않지만 그

래도 기분 탓인지 한결 가벼워졌다. 나는 병원에 

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믿는 편이다. 

한때 무슨 일 때문인지 오른쪽 엄지 근육이 한동

안 아팠던 적이 있었다. 참고 참다가 의사 선생님

께 통증을 호소했고 선생님이“어디가 아프다고?”

하면서 내 손을 살짝 잡았는데 이런... 어디가 아픈

지 모르겠는 것이다. 이리 눌러보고 저리 눌러봐

도 멀쩡했다. 의술적으로 설명 불가한 일이긴 했지

만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가정했을 때 결코 

불가능한 일은 아니다. 전문가를 만나 본인의 고

통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이미 위안이 

되고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모양이다. 

이번에도 일단 병원 치료 후 급한 불은 껐으니 

다음 패턴은 정해져 있다. 다시 운동이다. 운동을 

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건만 그렇게 좋은 줄 알면

서도 늘 미련하게 다시 돌아가고 만다. 부끄럽지만 

매해 다시 하게 되는 새해 결심처럼 다시 한번 다

짐해본다. 허리 통증 없는 앞으로의 40년을 위해 

새해, 다시 결심 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게으르고 비루한 몸뚱이를 다시 일으켜본다. 나

의 살 길은 운동뿐이기에 새해 나의 결심은 확고

하다. 몸과 마음의 건강 돌보기! 

곧 운동 후기 칼럼 쓸 날을 고대하며 요가매트 

앞으로 향한다. 파이팅! 


